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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염성 질환, 혁신을 통한 변화의 가속화 필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심장질환이나 대사질환

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첨단 기술의 도입 가속화가 필요. 특히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흉통 센터나 

대사질환 관리센터는 다른 개도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많은 개도국에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보건 서비스의 증대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Ÿ G20(주요 20개국)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과 산업계 리더, 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전환 방안을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공평성, 서비스 품질 제고, 

효율성 및 탄력성 측면에서 검토

Ÿ 다양한 질환에 적용가능한 대응 사례를 검토한 결과, 환자와 시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발견되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진단 및 진료모델이 운용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및 첨단 기술과의 스마트 통합을 통해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진단 및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

Ÿ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선구적인 

모델들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다양한 나라에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한 비전염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Ÿ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광범한 보건 서비스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규명되고 있는 국가 간 

격차를 인식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2]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사례와 모델 평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흉통 센터(Chest Pain Center, CPC)는 급하게 발생하는 심근경색 환자를 신속하게 

판별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회복을 도모하는 체계로, 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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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 치료 소요시간의 연도별 추이(단위: 분)❙
: 

Ÿ 대사질환 관리센터(Metabolism Management Center) 역시 당뇨병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대사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관리를 원스톱 형태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 체계❙
: 

 모델에 대한 평가와 의미

Ÿ 이러한 모델을 통해 환자와 시민 중심의 통합된 진료 모델을 보급하고 디지털과 기술 진보에 의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환자의 진료 상황을 개선하고 일차 진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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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의료 시스템의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보건 의료 시스템의 유지에 대한 부담을 경감

Ÿ 또한 ’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UN)의 SDG 3.4 조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정책 권고

 지자체의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격자형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진단과 치료의 최적화가 필요

Ÿ 개인의 자가 건강 모니터링 장려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 교육 강화, 비전염성 환자를 

위한 장기적 처방 가이드와 의료 보험 대상 포함하는 등 정교한 추진이 필요

Ÿ 중국의 흉통 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공통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준화된 진단 도구와 핵심 지표, 진료 과정과 정확성의 제고는 중복성의 

제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 제고

 의료 생태계의 구축과 의료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고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일차 진료 기관 통합이 필요

Ÿ 높은 위험성을 가진 요소의 스크리닝, 조기 진단 체계 수립, 치료법의 표준화, 장기적인 환자 추적 

메커니즘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 도구의 개발부터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관리 도구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의 전체 생태계 구축이 필요 

Ÿ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일차 진료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일차 

진료기관의 강화는 탄력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

Ÿ 개발도상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일차 진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

 투명하고 포용적인 접근과 글로벌 민관협력의 강화가 필요

Ÿ 비전염성 질환이 가장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기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 국제 

기구들은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글로벌 민관 협력은 해외 원조의 

형태 뿐 아니라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 반영이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2.11.15.]

https://www3.weforum.org/docs/WEF_Accelerating_Change_through_Innovation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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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Provention Bio, 제1형 당뇨병 예방 치료제 FDA 승인 획득 

 미국 뉴저지 기반의 바이오기술 업체 ‘프로벤션바이오(Probention Bio)’의 제1형 당뇨병 예방 치료제 

‘테플리주맙(Teplizuma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 

Ÿ 향후 ‘치엘드(Tzield)’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투여 대상자는 자가면역질환 2기에 있는 

8세 이상의 환자

      * 치엘드는 매크로제닉스社가 최초 개발한 것으로, 면역시스템 조절을 위해 ‘CD3’로 알려진 단백질을 표적화하는 항체 

Ÿ 2기 제1형 당뇨병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1개월에 걸친 추적 기간 동안 3기로 

진행한 비율이 △(치엘드 투약자) 44명 중 45% △(위약 투약자) 32명 중 72%

Ÿ 치엘드는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는 세포의 비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를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Ÿ 14일 연속 1일 1회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되며, 한편 치엘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특정 백혈구 

수치 감소, 발진, 두통

[Biopharma Dive, 2022.11.18.; FDA, 2022.11.17.] 

미국 Merck, Imago社를 13억 5천만 달러에 인수

 미국 제약업체인 머크(Merck)社는 170억 달러가 넘는 면역항암제 블록버스터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pembrolizumab)의 특허 만료에 대비하고 혈액학(haematology) 분야 사업확대를 위해 

이마고(Imago)社를 13억 5,000만 달러에 인수

Ÿ Imago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ET), 골수섬유증(MF), 진성적혈구증가증(PV) 등 적응증 치료를 

위해 경구용 라이신 특정 데메틸라제1(LSD1) 억제제인 보메뎀스타트(Bomedemstat, 

IMG-7289)의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

    * LSD1은 골수에서 혈액 세포의 성숙에 관여하며 특정 혈액 암의 원인으로 작용

Ÿ Merck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M&A를 피했지만, ’21년 액셀러론(Acceleron)을 115억 달러에 

인수하고 ’20년 벨로스바이오(VelosBio)를 2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의 최근 몇 년동안 

적극적인 거래를 통해 혈액학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혈액학 분야의 자산을 포함

[Pharmaphorum, 2022.11.21.;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11.22.]

https://www.biopharmadive.com/news/provention-bio-fda-approval-tzield-diabetes/636931/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approves-first-drug-can-delay-onset-type-1-diabetes
https://pharmaphorum.com/news/merck-bulks-up-again-buying-imago-for-1-35bn/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news/merck-to-acquire-im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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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심장질환 관련 약품부족에 따른 영향 분석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장질환 관련 약품의 공급 부족 현상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공급을 제약하면서 더욱 큰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Ÿ ’22년 9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은 급성 심장마비에 사용되는 약품인 

알테플라제(alteplase)와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발표했는데, EMA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 때문에 이 두 가지 약품의 부족 현상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Ÿ 심장마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 혈전 용해제들은 급성 허혈성 마비 증상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약품 부족 현상이 EU 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호주, 미국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Ÿ 전문가들은 ’17~’47년 기간 동안 뇌졸중 환자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르면 14개의 심혈관계 약품의 부족 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부족 현상은 쉽게 타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11.03.; EMA, 2022.09.23.] 

EU 의회, AMR 증가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성 제기

 EU에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 의한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에 의한 보건 위기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Ÿ ’19년 기준으로 AMR 박테리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사망이 1백만건에 달하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는 무려 5백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년에는 AMR에 의한 죽음이 매년 

1천만건에 달하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10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

Ÿ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신속하고 

중대한 행동이 개입되지 않으면 현재의 진단 및 치료 절차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

Ÿ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 등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하는 가운데, 최근 EU 의회는 의약품 제조업체,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AMR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

Ÿ ’22년 4분기에 AMR에 대한 유럽이사회권고안(European Council Recommendations)과 의약품 

규정의 개정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EU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책임자들은 AMR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제시

[PMLiVE, 2022.11.21.; Medical Life Science News, 2022.11.21.]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analysis/recurrent-drug-shortages-signal-onerous-outlook-for-cardiovascular-care/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shortage/shortage-actilyse-alteplase-actilyse-cathflo-alteplase_en.pdf
https://www.pmlive.com/pharma_news/european_mps_call_for_urgent_action_against_antimicrobial_resistance_1481263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21121/Tackling-Antimicrobial-Resistance3b-A-Conversation-with-the-World-Health-Organis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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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형암 시장, ’30년 1조 5,700억 엔대 규모로 성장

 일본 후지경제(富⼠経済)는 옵디보, 키트루다 등 항PD-1 면역항암제가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처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형암 관련 의료용 의약품 

시장규모가 ’30년 1조 5,753억 엔으로 ’21년 1조 2,790억 엔 대비 2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Ÿ 동사는 사용기전이 다른 면역항암제의 병용, ‘면역항암제 +분자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 + 화학요법’ 

같은 병용요법 확대, 신약 등장으로 고형암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단 약가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도 예측

Ÿ 예를 들어 신(腎)세포암 일차 치료는 △키트루다+분자표적 치료제 인라이타 △항PD-L1항체 

바벤시오+인라이타 △옵디보+항CTLA-4 항체 여보이 등 병용요법을 다수 승인

Ÿ 또한 작용기전이 다른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은 이미 승인된 ‘옵디보+여보이’ 외에 11월말 개최될 

예정인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와 항CTLA-4항체 

트레멜리무맙의 병용요법을 승인할 예정

Ÿ 동 심의회는 사노피의 항PD-1 항체 ‘세미플리맙’도 심사할 예정으로 암화학요법 이후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진행되거나 재발한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사

[ミクス, 2022.11.22.; GII, 2022.07.08.] 

중국 国家药监局, 의약품 전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공고 발표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의 발전 활력을 

확대하여 기업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약품 전자 등록증 서비스 

출범하여 ’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Ÿ 전자 등록증 발급 범위에는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이 비준하는 약물임상시험, 의약품 출시 허가, 

의약품 재등록, 의약품 보충 신청, 중의약 품종 보호, 수입 약재·화학 원료 의약품 등 관련 증서와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 관리규범 인증서 등이 포함

Ÿ 의약품 전자 등록증은 기존의 종이 등록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 등록증은 즉시 

전송·SMS 알림·인증서 인증·QR스캔 조회·온라인 검증 등 기능 제공

Ÿ 의약품 출시 허가 보유자 또는 신청자는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인증하고 ‘내 등록증’ 카테고리에서 상응하는 의약품 전자 등록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의약품감독관리APP’에 로그인하여 전자 등록증 열람 및 이용 가능

[药监局, 2022.10.09.; CODEX, 2022.11.11.]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946
https://www.dreamnews.jp/press/0000261949/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10/12/content_5717803.htm
https://www.codex-sci.com/news_detail/id/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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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존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대체하는 법안 초안 발표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22년 7월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의약품 및 화장품법 1940을 대체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

Ÿ 이 법안은 전국의 의약품 수입, 생산 및 유통에 적용되며,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과 화장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

Ÿ 또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물론 신약의 품질, 안전성, 효능, 성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수입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추가

Ÿ 이 법안은 의료기기 품질을 관리하는 규정을 크게 확대하고, 특히,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은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Med Device Online, 2022.11.07.; National Law Review, 2022.08.18.]

글로벌 의약품, ’21년 매출 상위 100개 품목 중 미국 47개 보유

 IQVIA World Review Analyst 2022에 따르면, ’21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 4,39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의약품 매출 상위 100개 품목의 매출합계는 4,851억 달러를 기록

Ÿ ’21년 의약품 세계 매출 상위 100개 품목에 대해 각 의약품의 기본특허를 조사하고 출원 시 

기업국적별 의약품 수를 조사한 결과, 1위는 미국으로 47개 품목을 보유  

      * 기본특허를 조사한 이유는 의약품 권리가 소속된 특허창출 기업의 국적은 특허에 기재된 출원인/양수인 기업의 국적이지만 

출원 시 모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모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를 창출기업 국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핵심이 되는 

물질·용도·기술 등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인재, 자금 등 모기업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Ÿ 2위는 스위스와 영국(11개 품목), 4위는 일본(9개 품목), 5위는 덴마크와 독일(8개 품목), 7위는 

프랑스(2개 품목), 8위는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1개 품목)

Ÿ ’03년 이후 큰 변화는 없으며 미국이 최대 의약품 창출국이며 전년도 조사인 ’20년은 3위였던 

일본과 영국이 2위 스위스를 추격하는 상황이었지만 ’21년에 일본은 4위로 하락

Ÿ 한편 상위 100개 품목의 세계 매출액 합계에서 국적별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47개 품목으로 51%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기록했고 일본은 9개 품목으로 매출액의 

7%를, 독일은 8개 품목으로 16%의 매출을 차지

Ÿ 또한 상위 100개 품목의 약효분류를 보면, ’20년과 마찬가지로 항악성종양제·면역조절제가 34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전년도 보다 2개 품목이 증가했고 소화기관용제 및 대사성 의약품이 17개 

품목으로 전년대비 2개 품목 감소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2.11.02.; 厚生労働省, 2022.08.31.]

https://www.meddeviceonline.com/doc/india-s-new-drugs-medical-devices-and-cosmetics-draft-bill-0001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draft-drugs-medical-devices-and-cosmetics-bill-2022-dawn-new-era
https://www.jpma.or.jp/opir/news/067/bi62u8000000045j-att/67_11.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7000/0009828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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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글로벌 의료비용, ’23년 10% 증가할 전망

 글로벌 자문업체 ‘WTW’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더믹으로 만연된 인플레이션과 의료 이용률 

증가로 ’23년 글로벌 의료비용 전망치는 15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설문조사는 전 세계 55개국 257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의 원제는 ‘2023년 글로벌 의료 동향 서베이(The 

2023 Global Medical Trends Survey)’

Ÿ 연도별 글로벌 의료비용 예상 증가률은 △’21년 8.2% △’22년 8.8% △’23년 10%로 역대 최고

Ÿ 지역별 ’22년 대비 ’23년 의료비용 예상 증가율을 보면 △(남미) 18.2%→18.9% △(아시아·태평양) 

6.9%→10.2% △(중동아프리카) 10.5%→11.5% △(유럽) 8.0%→8.6%

Ÿ 유일하게 북미지역은 ’22년 9.4%에서 ’23년 6.5%로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Ÿ ‘향후 3년간 의료비용이 높아지거나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의료보험 업체의 

78%로, 의료비용은 ’23년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Ÿ 팬더믹으로 다양한 고용인 집단 간 의료 격차가 드러나면서, 고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보험 전략에 

있어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을 보다 강조하도록 촉구

[WTW, 2022.10.12.; LaingBuisson, 2022.11.09.]
 

미국, ESG 반영한 ’22년의 Top 25 헬스케어 기업 발표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업 가트너(Gartner)社는 미국의 헬스케어 의료 시스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경영 요소를 최초로 반영한 ’22년 헬스케어 공급망 기업 상위 25위 명단을 발표

Ÿ ’22년 1위를 차지한 헬스케어 공급망 기업은 Cleveland Clinic으로 모든 심사자들에 의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뒤이은 상위 기관 순위는 Banner Health, Corewell Health, Advocate 

Aurora Health, Ochsner Health가 차지

Ÿ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22년 상반기에도 COVID-19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과 다양한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

Ÿ 특히 ’22년 상위 25 기업 명단은 최초로 ESG 경영 모델의 도입 정도를 계량화하여 평가 항목에 도입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25개 헬스케어 기업의 28%는 ESG경영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Gartner, 2022.11.09.; Supply Chain Management Review, 2022.11.10.] 

https://www.wtwco.com/en-GB/Insights/2022/10/2023-global-medical-trends-survey-report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global-healthcare-costs-to-rise-by-10/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2-11-09-gartner-announces-ranking-of-the-gartner-healthcare-supply-chain-top-25-for-2022
https://www.scmr.com/article/gartner_announces_healthcare_supply_chain_top_25_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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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헬스케어 소비자, 환자 경험 개선을 통한 만족도 기대

 컨설팅업체 ‘베인(Bain)’이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가 보다 

편리한 환자 경험을 기대했으며, 70%는 3년 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기관에게 보다 높은 반응을 기대

Ÿ 의료 공급업체들은 환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치료 장소, 시점, 방법 제공을 

통해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치료와 웰니스 

전반에 걸쳐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해결해야 함

Ÿ 이를 위한 4가지 단계 방법으로는 △환자 여정을 매핑하고 △기쁨이나 실망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찰을 통해 고객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시범 운용

Ÿ 경쟁업체를 벤치마킹해 기회를 규명하고, 디지털 혁신이나 치료 채널 등 의료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환자의 현재 및 미래의 여정을 매핑

     * 고객에게 환자 경험 만족도가 높으면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꿀 확률이 반대의 경우보다 7배 감소

[Bain&Company, 2022.11.04.; Forbes, 2022.11.17.]

유럽, ​​의료관광 회복시점은 ’24년 이후로 예상

 유럽의 안전 및 항공 항법을 담당하는 유로컨트롤(Eurocontrol)이 발표한 새로운 7개년 항공교통예측에 

따르면, 유럽의 항공교통은 ’24년 이후까지 ’19년에 기록된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Ÿ 유럽의 대부분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은 항공편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의료관광 패턴은 

관광 및 여행의 추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편

Ÿ Eurocontrol의 기본 시나리오는 1,120만 편의 비행이 이루어지는 ’25년 시점까지 유럽의 항공교통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Ÿ Eurocontrol은 ’22년 930만 편의 비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1년보다 49% 증가한 

것이지만 1,110만 편에 도달한 ’19년보다 여전히 16% 적은 수준인 반면, ’23년 트래픽에 대해서는 

’19년 수준의 92%로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

Ÿ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가정은 ’23년에 완만한 GDP 성장,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제한적인 

영향, 양호한 승객 신뢰도, 공항과 항공사의 용량(capacity) 제약 등을, 기본 시나리오는 낮은 GDP,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제트 연료 가격 포함), 비행에 대한 승객 신뢰도 하락 등을 제시

Ÿ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은 경기 침체에 빠진 일부지역,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여행 수요, 

COVID-19의 재확산, ’23년 항공사와 공항 모두의 용량 또는 인력 문제 등을 제시

 [LaingBuisson, 2022.11.17.; Travel Agent Central, 2022.05.11.]

https://www.bain.com/insights/its-time-to-elevate-the-patient-experience-in-healthcare/
https://www.forbes.com/sites/forbesagencycouncil/2022/11/17/digital-patient-experience-in-healthcare-a-necessary-game-changer/?sh=3e80cc3e5dac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european-travel-projections/
https://www.travelagentcentral.com/europe/full-european-tourism-recovery-not-expected-until-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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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주목받는 인바운드 치과관광

 인바운드 치과관광은 알바니아(Albania)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독립 비정부기구인 

알바니아 투자청(Invest in Albania)이 치과관광 활성화를 추진

Ÿ 알바니아는 그리스에 인접한 국가로서 유럽동남부 발칸반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칸 

반도에서 의료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로 의료관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Ÿ 크로아티아(Croatia) 부근 치과관광지가 최근 치료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알바니아 

치과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 알바니아를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

Ÿ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지역에서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의 국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 분야에서 입소문을 타거나 전문적인 치과 관광 제공업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알바니아 치과 

진료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

 [LaingBuisson, 2022.10.31.; EIN News, 2022.02.10.]
 

인도,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입 급증

 인도 뉴델리로의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약 8,000명의 환자가 치료를 

위해 뉴델리를 방문하며,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미화 3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도 헬스케어 

업체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비즈니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 IB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의료 시장은 소득 증가, 건강 인식 개선, 생활 습관병 및 보험 접근성 증가로 인해 

’22년까지 3,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인도에서 특히 뉴델리로의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8,000명의 환자가 치료를 위해 뉴델리를 방문하며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미화 3천만 달러로 추산

Ÿ 아카시 헬스케어(Aakash Healthcare)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종합전문병원(Multi-Speciality 

Hospital)을 개원하여 향후 3년 동안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폴로병원(Apollo Hospitals)은 우즈베키스탄에서 3차 진료 병원을 운영 및 관리한다고 발표

Ÿ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주요 간 질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인구의 15%가 B형 간염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간 이식, 암 수술, 신경 및 정형외과와 같은 복잡한 수술을 위해 인도를 방문

Ÿ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달 인도 전역에 약 5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문 분야를 교육

[BW Healthcare World, 2022.11.17.; Medical Dialogues, 2022.11.18.]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dental-tourism-builds-in-albania/
https://www.einnews.com/pr_news/562768199/albania-is-seeing-an-increase-in-dental-tourism-tourists-seeking-a-makeover-are-flocking-to-albania-and-visit-apolonia
http://bwhealthcareworld.businessworld.in/article/Post-Surge-In-Medical-Tourism-Indian-Healthcare-Expands-In-Uzbekistan/17-11-2022-454442/
https://medicaldialogues.in/news/health/hospital-diagnostics/aakash-healthcare-opens-multi-speciality-hospital-in-tashkent-uzbekistan-1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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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Fars, 오만 IPD 인증 병원 지분을 가진 회사 설립

 이란 남부 파르스(Fars) 지방은 오만에서 파르스 지방을 방문하는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 대상으로 

특정 브랜드 파워를 통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오만에 있는 5개 지방의 

국제환자부문(International Patiernt Department, IPD) 인증 병원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예정

Ÿ Fars 지방은 현재 많은 비중의 오만 의료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포함한 다른 페르시아만 국가에서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이란역년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파르바르딘(Farvardin, 3월 21일~4월 20일)과 오르디베헤쉬트 

(Ordibehesht, 4월 21일~5월 21일)에 Fars 지방의 의료관광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0%와 

550% 증가하는 등 이란 역년의 첫 두 달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

Ÿ 통계에 따르면 Fars 지방 병원에서 ’21년에 10,500명의 입원 외국인환자와 약 5,000명의 국제 

외래환자(international outpatients)를 유치

[Tehran Times, 2022.11.20.; Times of Oman, 2022.09.12.]

인도네시아, 건강·관광 경제특별구역 설립 추진

 인도네시아는 발리 지방(Bali Province)의 사누르(Sanur) 지역에 건강 및 관광을 위한 최초의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의 설립을 추진

Ÿ Sanur 경제특별구역(SEZ)의 개발로 인해 해외에서 치료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인의 4%에서 8%를 

이곳으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23,000~240,000명의 환자가 ’30년까지 Sanur 

경제특별구역(SEZ)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

Ÿ 인도네시아인들은 ’19년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60억 달러 규모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

Ÿ 새로운 투자로 Sanur 경제특별구역(SEZ)는 약 43,000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며 ’45년까지 최대 12억 8천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Ÿ 또한 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 증가는 ’20~’24년 동안 2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의 의료관광 성장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8%에 이를 것으로 기대

[Antara, 2022.11.02.; LaingBuisson, 2022.11.23.]

https://www.tehrantimes.com/news/478859/Fars-to-establish-medical-tourism-company-in-Oman
https://timesofoman.com/article/121130-expo-to-focus-on-efforts-to-develop-a-strong-inclusive-healthcare-ecosystem
https://en.antaranews.com/news/258133/indonesia-to-establish-world-class-health-tourism-sez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indonesia-plans-medical-tourism-special-economic-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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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Mayo Clinic, AI 기반 신제품 출시

 미국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은 메드테크 개발자가 인공지능(AI) 모델 내에서 잠재적 편향을 감지할 

수 있는 신제품 플랫폼밸리데이트(Platform_Validate)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출시

Ÿ Platform_Validate는 테스트에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의도된 임상 목적을 충족하는 

AI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

Ÿ ’22년 초 Health Affairs 저널에서 발표한 분석에서는 알고리즘 내의 편향은 또한 잘못된 진단 

및 기타 심각한 환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도구에 편향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조사

Ÿ Mayo의 Platform_Validate는 연령 및 민족을 포함한 범주에서 모델 편향을 측정하며, 식품의 영양 

및 성분 라벨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I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인구 통계에 직면했을 때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Ÿ Platform_Discover에는 지역 및 치료 영역에 걸쳐 있는 1,000만 명 이상의 환자의 실제 기록과 

1억 1,100만 건 이상의 심전도, 12억 건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및 90억 건의 병리 보고서가 포함

[Fierce Biotech, 2022.11.15.; Medtech Dive, 2022.11.14.] 

미국, 디지털 병리학 코드를 새롭게 생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고급 시각화 기술이 방사선과 및 심장학에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및 미국병리학대학(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등은 디지털 병리학 코드를 새롭게 추가하여 보험급여화하는 프로세스를 개시 

Ÿ 수년간의 로비 끝에 최근 CAP는 AMA에 디지털 병리학 코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테고리 III 코드 13개를 생성하도록 청원

     * ’22년 7월 1일, AMA CPT(Current Procedure Terminology) 편집위원회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13개의 새로운 

디지털 병리학 애드온 코드(digital pathology add-on codes)를 발표

Ÿ 이 코드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추가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디지털화의 영향을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지털 병리학이 제공하는 추가 구성요소에 대하여 향후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긍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

[ITN, 2022.11.02.; Vachette, 2022.07.06.]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mayo-clinic-launches-digital-referee-spotting-potential-bias-healthcare-ai-programs
https://www.medtechdive.com/news/mayo-clinic-discover-test-ai-bias-inaccuracy/636447/
https://www.itnonline.com/article/will-2023-be-year-digital-pathology-us-labs
https://vachettepathology.com/new-digital-pathology-codes-announced-for-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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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isionable, AI 솔루션 업체 Brainomix와 파트너십 체결

 영국 가상의료 모델 업체 ‘비저너블(Visionable)’은 뇌졸중 치료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 ‘브레이노믹스(Brainomi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Ÿ 양 사는 급성 전 단계(pre-acute)부터 병원 안(intra-hospital)까지 두 가지 종단 간 경로 솔루션을 

공동으로 출시하기 위해 협력

Ÿ Vionable 측의 차세대 디지털 의료 협력 플랫폼은 치료 경로 전반에서 사용 가능하며, Brainomix의 

소프트웨어인 ‘e-스트로크(e-Stroke)’와 결합할 예정이며, e-Stroke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뇌 스캔을 실시간으로 해석해 치료에 지침을 주어 의사를 지원

Ÿ 지난 2년 간 브레이노믹스의 ‘e-스트로크’는 다수의 영국 뇌졸중 네트워크에 폭넓게 배포되었으며, 

무엇보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관건인데 ‘e-스트로크’를 사용할 시 브레이노믹스의 웹 포털에서 

스캔을 즉시 볼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  

      * 서픽스(Suffolk)에 소재한 ‘입스위치병원(Ipswich Hospital)’은  e-스트로크와 브레이노믹스 플랫폼의 결합으로 큰 

혜택을 얻은 사례로, 뇌졸중 평가에 단 4시간 20분이 소요되어 전국 평균 9시간 53분을 크게 하회 

[Pharma Times, 2022.11.10.; Medical Device, 2022.11.11.] 

유럽 EMA, DARWIN EU와 협력할 첫 번째 데이터 파트너 선정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은 EU 전역의 의료 데이터에 접근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인 ‘DARWIN(Data Analysis and Real-World Interrogation Network) 

EU’와 협력할 첫 번째 데이터 파트너 세트를 선정  

Ÿ 파트너들에게 허락되는 데이터는 과학적 평가 및 규제 의사 결정에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실세계 

증거를 생성시키는 연구에 활용될 예정

Ÿ 실세계 증거란 ‘실세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파생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해 일상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전통적 임상시험 외,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의료제공 데이터가 포함 

Ÿ 파트너에는 민관 연구소가 다 포함되며, △(공통점) 병원, 일차진료, 건강보험, 바이오은행, 질병별 

환자 등록부 중 1곳 이상의 소스의 실세계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받음 △(의무사항) ‘DARWIN 

EU 조정센터’에 동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  

      * DARWIN EU 조정센터(Coordination Centre for the Data Analysis and Real World Interrogation Network)는 

EU 회원국들의 공공보건 자료를 수집‧발굴해 신약의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European Medicines Agency, 2022.11.23.; Pharmaphorum, 2022.11.24.]

https://www.pharmatimes.com/news/brainomix_and_visionable_announce_ai_partnership_1480618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news/brainomix-visionable-stroke-care/
https://www.ema.europa.eu/en/news/darwin-eur-welcomes-first-data-partners
https://pharmaphorum.com/news/ema-unveils-first-projects-as-data-partners-join-darwin-eu-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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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Tx,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부상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디지털 치료제(DTx)인 ‘치료용 앱’에 보험을 적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DTx는 벤처기업과 IT기업 등이 활발하게 개발중으로 대상질환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치료 수단의 하나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세계 DTx시장은 향후 5년간 수조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

Ÿ 일본의 DTx를 견인하는 큐어앱(CureApp)社는 ’20년 일본 최초로 니코틴 중독 치료앱 및 CO체커의 

승인을 취득했으며, 동사가 ’22년 9월 발매한 고혈압 치료용 보조앱은 고혈압 영역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DTx란 점에서 주목

Ÿ 후지경제(富⼠経済)에 따르면, 큐어앱의 니코틴 중독 치료앱이 발매된 이듬해인 ’21년 일본의 

치료용 앱 시장은 6,500만 엔 규모였지만 ’25년에는 210억 엔까지 확대될 전망

Ÿ DTx의 일본 내 보급 환경에 대해 큐어앱 측은 ‘미국·유럽에서는 규제당국이 승인을 해도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 반면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승인하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급에 유리하다’고 설명

Ÿ 일본 SUSMED社가 2월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치료용 앱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당뇨병 치료용 앱을 개발 중이며 큐어앱도 만성심부전, 알콜 중독을 대상으로 새로운 앱을 개발중으로 

DTx개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

[News Witch, 2022.11.09.; ミクス, 2022.06.22.]

중국 深透医疗, ’22년 한 해 1억 위안 상당의 매출을 기록

 중국의 의료영상 AI 기업인 선터우메디컬(Subtle Medical, 深透医疗)은 ’22년 한 해 1억 위안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Eastern bell Capital(钟⿍资本), Primavera Venture Partners(春华创投) 

등이 공동 주관하는 B라운드 파이낸싱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Ÿ ’20년 말 A라운드 투자 유치를 완료한 이후, 미국 FDA·유럽 CE·중국 NMPA 인증을 받은 의료영상 

AI 제품 SubtlePET, SubtleMR 등 상용화를 가속화

Ÿ 향후 AI 기술을 MRI, PET-CT 이외에 CT, SPECT, X-ray 등 다양한 의학 영상검사 분야로 확대하여 

시장 규모를 3~4배가량 확대하고, 의학 영상 검사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업스트림의 업무 플로우 

및 다운스트림의 품질관리, 정량분석 등으로 응용분야 확장 예정

Ÿ ’20년~’22년 9월 기준, 중국 내 약 30여 개의 의학 영상 AI 제품이 의료기기 3등급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중국 의학영상 인공지능 발전보고서(’21~’22)」데이터에 따르면 MRI 설비의 

AI 응용 수준은 ’22년 기준 약 7%에서 ’30년 40%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

[36Kr, 2022.11.17.; IDC, 2022.08.04.] 

https://newswitch.jp/p/34509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213
https://36kr.com/p/200248238536756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CHC495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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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 생명과학 데이터 저장소 출범

 인도 정부는 최근 생명과학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출시하였으며, 인도바이오데이터센터(Indian Biological 

Data Center, IBDC)는 해당 국가의 공공 연구에서 생성된 모든 생명 과학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조치

Ÿ IBDC는 인도 북부의 하리야나(Haryana) 州의 도시인 파리다바드(Faridabad)의 생명공학 지역 센터에 

있으며, 데이터 재해 복구 사이트는 인도 동부의 오디샤(Odisha) 주의 국립정보학센터(National 

Informatics Center)에 설치

Ÿ IBDC는 4페타바이트(petabyte)의 데이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흐미(Brahm) 고성능 컴퓨팅 

시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맞춤형 액세스, 데이터 제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실시간 SARS-CoV-2 

변종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실행

Ÿ IBDC는 ’21년에 발표된 Biotech-PRIDE(Promotion of Research and Innovation through Data 

Exchange) 지침에 따라 국가의 공적 자금 지원 연구에서 생성된 모든 생명 과학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역 연구를 통해 생성된 생물학적 지식, 정보 및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

Ÿ 인도는 현재 인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의료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도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 및 아트파크(ARTPARK)와 함께 인도의학연구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가 주도

[Healthcare IT News, 2022.11.11.; Biospectrum India, 2022.11.10.]

이스라엘 AEYE Health, AI 지원 검사도구 FDA 승인 획득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에이아이헬스(AEYE Health)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검사하는 인공지능(AI) 지원 

검사 도구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

Ÿ AEYE Health의 AEYE-DS 시스템은 당뇨병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시력 손상이나 실명을 야기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초기 징후를 영상 이미지로 판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데스크탑에서 운용가능한 

망막 촬영 카메라인 Topcon NW-400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운용

Ÿ 또한 AEYE측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포터블 카메라를 통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510(k) 승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

Ÿ 현재 이러한 카메라 기반 망막 이상 진단 도구는 AEYE Health 외에도 구글(Google)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반으로 망막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Mobile Health News, 2022.11.21.; Medtech Dive, 2022.11.18.] 

https://www.marketwatch.com/press-release/digital-pathology-market-trend-industry-growth-future-challenges-and-in-depth-research-analysis-report-by-2023-2022-08-10
https://www.biospectrumindia.com/news/96/22231/indias-first-national-repository-for-life-science-data-opens-in-faridabad.html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aeye-health-receives-fda-510k-ai-backed-diabetic-retinopathy-screening
https://www.medtechdive.com/news/AEYEHealth-diabetes-blindness-510k/63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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